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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experience frequent 
separation from their mothers and long-term maternal deprivation during their childhoo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paration experiences and attachment.  
Methods: A total of 37 children aged from 5 to 9 were assessed on their attachment using the 
Separation Anxiety Test, and their mothers reported on their child’s separation experiences.   
Results and Conclu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evaluating their attachment pattern showed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had a high level of 
insecure attachment with a high tendency for avoidant attachment. This avoidant attachment 
tendency is probably due to growing up in a repressed emotional environment by frequently 
experiencing maternal separation in North Korea, China, and even after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Second, children’s secure attachment level was higher if they did not experience separation 
from their mother, if their mother had a high level of education in South Korea, or if they lived with 
a big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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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

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

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의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사용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북한, 중국 등 제3국과 남한에

서 출생한 아동”으로 정의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

서론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탈북하거나 어머니가 먼저 입

국한 후 자녀를 연계 입국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져 2015년(잠정) 기준 

80%에 달하며(Ministry of Unification, 2016), 가임기 여성의 비

율이 높아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그동안 북한이탈여성

의 적응과 부부관계에 집중되어왔던 북한이탈가정 관련 연구

의 관심을 그들의 자녀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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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다. 아동들은 일부 가족만의 탈북, 중국에서 어머니의 강

제송환이나 가출, 입국 시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의 이별 등

으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다(Kang, 2010; Korean Peninsula 

Reconciliation Center [KPRC], 2008).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

서 탈북 이전부터 생계마련을 위해 집을 떠나 자녀와의 이별

기간도 길고, 이별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열악한 북한 사

정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보살핌을 받은 경

우가 잦고,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양육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Cho, 2012). 또한 어머니 상

실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 2세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보고서(KPRC, 2008)에 따르면 북한 여성과 중국인 남

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동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어머

니가 강제 송환되거나, 단속을 두려워한 어머니의 가출 때문에 

어머니와 강제적인 이별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이나 이혼 등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

어 자녀를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리고 탈북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다양한 원인과 

방법으로 어머니와 분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의 

분리는 아동이 막연히 장시간 어머니를 기다려야 한다는 심리

적 부담이 있다. 중국에서의 분리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할

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기감이 긴장감을 더해 심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남한에서의 분리는 어머니의 귀가를 믿고 기다

리며 재회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감은 상대적

으로 적었을 수 있다. 심리적 부담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린 아

동에게 어머니와의 분리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

이다. 생애초기에 경험한 이러한 역경들로 인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유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어머니와의 안정적

인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애착은 인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다. 아동과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애정적인 결속이나 정

서적인 유대관계로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며 이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Bowlby, 1973). 아동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요구에 민감하

게 대해주는 주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인 실행 모델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내적 작동 

모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토

대가 되므로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타인

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아동기의 정서와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탈

북가정 아동의 적응양상이나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심층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문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정

서적인 행동의 기제가 되는 애착을 통해 구체적인 발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어머니와 

자녀의 애착에 관련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는 현재

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주로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이탈아동의 경우에도 적응문제와 표출된 

문제행동 위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애착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가 그들의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있고 상호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Bowlby는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경험했던 아동

들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Kobak & Madsen, 2008). 그

의 초기 연구는 일주일의 짧은 기간의 분리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Bowlby, 

1969, 1982). 아동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2개의 뚜렷한 자극은 

위험단서의 존재(presence)와 애착대상의 부재(absence)로 아동

의 위험단서로부터의 도피와 애착대상으로의 도피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행동체계로 보

았다(Bowlby, 1973). 부모상실과 같은 애착대상의 부재는 아동

이 애착대상에 대한 더 이상의 근접과 접촉추구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아동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이

탈가정 아동의 경우 탈북과정 및 중국에서 느낄 수 있는 위기

와 불안감, 이주민 가정으로서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에서 느끼

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등 생존이 위협받는 유발자극과 위험단

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때 애착대상의 부재는 아동에게 극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 양육자와의 분리는 어떤 시기에 일

어나더라도 심리적 어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어린 시기의 상실은 돌봄의 상실 이외에도 결과적으로 어머

니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게 한다. 즉 기억을 상실한 아동은 슬

퍼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불

가능한 상태로 연결되는데, 이 때 적절한 대리양육의 부재가 

동반되는 경우 병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Harris & 

Bifulco, 1991).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탈북과정과 중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리의 경우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난

민아동의 연구를 보면, 분리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할 수 있

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분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

거나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Fox, Cowell, &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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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혹은 배신감과 속

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Yi, Kim, & Chin, 2009). 또한 북

한이탈어머니들의 경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녀와 가족들에

게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 아동들

은 모호한 상실감(ambiguous loss; Boss, 2007)을 겪을 수 있다. 

모호한 상실감은 사랑하는 가족이 실존하지만 심리적으로 가

용한 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물리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심리적

으로는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슬픔을 해결하는데 있

어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uå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즉 이러한 상태는 자녀로 하여금 상실에 대해 충분한 애

도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며 슬픔, 죄책감, 분노와 같은 감정을 

연장시킨다. 그러므로 이는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라는 사실

을 알고 본격적인 애도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상실 극복에 있

어 더욱 힘들고 불리하다. 또한 아동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

안 어머니와 관계에 대한 기억들은 때때로 이상화되거나, 죄

책감, 신뢰에 대한 의심, 유기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재구

성된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와 관계를 계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자립적

이 되거나 외로움을 참기 위한 필요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Rousseau, Rufagari, Bagilishya, & Measham, 2004). 

한편 Ainsworth, Blehar, Waters, 그리고 Wall (1978)은 각 애

착 패턴이 정서를 규제하고 표현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안

정형 유아는 보호와 위안의 욕구를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표현

하며, 회피형 애착 유형의 유아는 애착 욕구의 표현을 제한하

고, 혼란형 애착 유형의 유아는 애착 욕구를 과장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Harwood, Miller, 그리고 Irizarry (1997)에 따르

면 회피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명백

한 고통의 표시를 보이지 않으며. 재결합 시, 그들의 양육자를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그들은 고통과 불안의 시간에 애착행

동이 위로와 안정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왔으므

로 스스로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야만 했다. 그렇

게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전략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감정들

은 억압된다.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는 오직 거절을 불러오

는 것과 같으므로, 차라리 그것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

는 것이다(Howe, 1996). 

이러한 회피적 애착은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양육경험으로

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시설보호 아동의 애착을 측정한 연구

에서 불안정애착 유형 중에서 회피형이 많이 나타났다. 즉 시

설 보호 아동들이 친밀감이 거부와 상처를 가져오지 않을까 

계속 불안해하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관계에서 도망치게 되며 이로 인해 타

인에 대해 신뢰를 발달시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ung, 2004). 

혼란형 애착유형 아동의 경우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

이 일관적이지 않고, 행동의 목표 역시 분명하지 않다(Main & 

Solomon, 1990). 또한 혼란형 애착유형은 학대 받은 유아와 우

울증 어머니들의 사례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Lyons-Ruth, 

1996), 저위험 사례에서는 애착과 관련한 상실 또는 미해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Main & 

Hesse, 1990).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모성실조로 인한 부모상실(Bowlby, 1969), 부모로부

터의 일시적 격리(Kim & Kwon, 2004), 이민자가정의 연계입

국으로 인한 가족분리(Suårez-Orozco et al., 2002), 아동위탁기

관에서의 분리(Kim, Lee, Park, Lee, & Jin, 2008) 등의 주제로 

구분된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이 일반아동보

다 불안정애착유형이 높았으며, 특히 애착 하위 유형 중 비조

직(혼란) 애착유형의 비율이 높았다(Kim et al., 2008). 장기간

의 분리에 해당하는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경

우 대리양육자와의 적절한 관계형성이 부모와의 관계부재를 

보충해주었다(Cho & Lee, 2006). 부모로부터의 일시적 격리의 

경우 6세 이전에 부모와 분리를 경험한 아동의 부모의존성이 

낮았다. 이 경우 분리경험 유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어머니가 돌보지 못한 경우로 설정하여 주로 취업

모의 사례가 다루어졌다(Kim & Kwon, 2004). 이러한 선행연

구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과의 관

계에 있어 다양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북한이탈가정 아

동이 이주민 혹은 난민으로서의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

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다룬 분리경험과는 질적, 양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의 분리는 애착에 대체

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동의하지만, 분리경험에서의 

구체적인 분리연령, 분리기간, 대리양육자의 양육의 질, 시설

보호여부와 현재 부모와의 접촉빈도 등 분리환경에 따라 아동

의 애착발달에서의 결과에 다양한 개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난다. 과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분리는 어

떻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리 경험은 아동의 애착과 어떤 관

계가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아동의 애착유형의 분포는 

어떠한지, 실제적인 발화내용을 토대로 애착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분리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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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아동의 자기보고식 자료는 북한이탈가

정 아동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어 

통일시대를 살아갈 탈북가정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

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방안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은 어떠한가?

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1-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대한 정서반응 특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은 분리경험 유무와 사회인구

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2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

착유형에 대한 정량적 자료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애착유형 

분포 및 애착유형별 각 변인 간 차이가 제시되어 북한이탈가

정 아동의 애착유형 실태를 보여준다. 연구문제 1-2에서는 아

동의 직접적 발화내용을 근거로 한 부모분리반응에 대한 정서

반응 특성을 담은 발화예시가 제시되는데, 독특한 경험들과 

위기적 사건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

의 애착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지역의 복지관 및 북한이탈주

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눈덩이 표집을 통해 북한이탈가

정의 만 5-9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이 관찰 가능한 행

동 양식으로 나타나며 분리불안검사에서 애착대상으로부터

의 분리로 야기되는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구두로 표현할 수 

있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였다. 아동 42명과 그 어머니 42명, 

총 84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 연구 참여자는 남한 출

생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남한 이외의 곳에서 출생한 

아동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어머니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만 2세 이상의 영아기 이후에 입국하여 감정적 위험도가 상대

적으로 높을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문상담사를 필수로 

배치하고 위험요인 분석, 비상사태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강

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 수는 8명이었다. 참여아동 42

명 중 어휘력검사에서 분류된 2명과 애착검사에서 미분류 유

형으로 분류된 3명을 제외한 총 37가정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가정 어머니와 아동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

니는 40대(54.1%), 30대(43.2%), 20대(2.7%) 순이었다. 어머

니의 탈북시기별로 보면 1996-2000년(40.5%), 2001-2005년

(37.8%), 2006-2010년(10.8%), 2011-2015년(10.8%) 순으로 나

타나 식량난이 가장 심했던 1996년부터 탈북이 급증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Yi, Cho, Kim, & Chin, 2007). 어머니의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78.4%), 대학교 졸(16.2%), 인민학교 졸

(5.4%) 순으로 나타났고, 남한에서의 학력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70.3%), 4년제 대학교(16.2%), 전문대학교(8.1%), 

고등학교(5.4%)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국적(아동의 생부)

은 북한(48.6%)이 가장 많았으며, 조선족(27%), 남한(18.9%), 

한족(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정

은 67.6%,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가정은 32.4%로 나타나 한부

모 가정의 비율이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자가 19명(51.4%), 여아가 18명(48.6%)이다. 연령별 분

포는 5세(13.5%), 6세(29.7%), 7세(18.9%), 8세(32.4%), 9세

(5.4%)이다. 아동의 출생지는 남한(67.6%), 북한(13.5%), 중국

(13.5%),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이 43.2%를 차지하였으며 56.8%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은 현재까지 아동이 어머니와 분

리된 총 일 수를 합산하여 분리 총 개월 수를 산정한 뒤, 총 분

리일수가 한 달 이상인 경우 분리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분리 총 개월 수에서 한 달 미만인 아동의 경우 모두 친지방문, 

캠프 등의 목적으로 인한 한시적 체류들이었으며,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의 최단 분리기간은 2.5개월, 최장 분리기간은 63개

월이었다. 

분리를 경험한 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분리 시 아동

연령, 어머니와의 분리기간, 분리 중 대리양육자를 조사하였

다. 먼저 최초 분리 시 아동연령은 만 2-3세(43.8%), 만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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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만 6세 이후(18.7%)로 나타났으며, 분리기간은 6개

월 이하(18.8%), 7-12개월(12.4%), 13-24개월(18.8%), 25-36개

월(31.2%), 37개월 이상(18.8%)으로 조사되었다. 분리 중 대리 

양육자는 횟수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배우자 2회(7.1%), 조부모 3회(10.7%), 친인척 7회(25.05%)이

며 기타가 16회(5.2%)로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 중에 아동을 

돌보던 대리양육자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분리가 

일어난 나라별로 분리 상황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

동 중 여러 차례 분리를 경험한 경우가 있어 각각의 분리경험

을 횟수별로 다중응답 처리하여 분류하였다. 남한의 기숙형 

대안학교의 그룹홈에서 거주한 경우가 8회(28.6%)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입국 시기 차이로 중국에서 분리

된 사례가 5회(17.9%), 남한의 24시간 어린이집에 거주로 분

리된 경우가 3회(10.7%)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부모 이혼으로 

아버지 댁에서 거주한 경우 2회(7.1%), 남한에서 어머니의 지

인 집에서 거주한 경우 2회(7.1%), 남한에서 종교 시설에서 거

주한 경우 2회(7.1%)로 조사되었다. 그 이외에 북한의 주유치

원을 다닌 경우, 북한에서 친인척 집에서 거주한 경우, 중국에

서 기숙형 학교에서 거주한 경우, 남한에서 중국 친인척 집으

로 유학 간 사례가 각각 1회(3.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에서, 중국

에서, 남한에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분리를 경험한 16명 중 7명의 경우는 분리경험 사례

가 2-3개로 중복 해당되어 복합적인 분리경험이 있었다. 예를 

들어, 34번 아동의 경우 중국 출생이며 유아기에는 어머니와 

동거하였지만 어머니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서 친할아

버지가 혼자 양육하였다. 학령기가 되면서 중국의 기숙학교

에 다니게 되었고, 어머니가 남한에 입국 후 아동을 데려오면

서 현재는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35번 아동의 경우 

남한 출생이며 유아기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을 다녔고 학령기

가 되면서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사실은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이 북한과 중국 뿐 아니라 남

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

는 점이다.

2. 연구도구

1) 분리불안검사 

분리불안검사(Separation Anxiety Test [SAT])는 반구조화된 투

사적 면접법으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애착과 관련된 아

동의 사고와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

서는 북한이탈가정의 만 5-9세 아동에게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그림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12가지 그림에서 시작된 

최초의 분리불안검사의 원저자인 Hansburg (1972)의 그림 중 

3가지와 Slough와 Greenburg (1990)의 그림 중 3가지를 선택한 

뒤 수정하여 사용한 Choi (2014)의 도구를 연구대상 특성에 따

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경미한 분리 상황 3가지와 심

각한 분리 상황 3가지로 구성하여 분리 강도에 따른 정서적 반

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자는 아동에게 그림을 보

여주면서 Table 1과 같이 정해진 이야기 서술 지침에 따라 그

림의 배경, 분리 상황, 아동의 상황에 대한 세 개의 문장으로 

그림의 내용을 설명 한 후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

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

한 질문으로 ‘지금 그림 속 아이는 어떤 기분일 것 같니?’이며, 

두 번째 질문은 감정의 정당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느낄까?’이다. 세 번째 질문은 아동의 대응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것 

같니?’이다. 아동의 응답은 모두 녹음한 뒤 전사하여, 면접 시 

태도, 면접 시 받은 인상, 기타 특이사항은 면접 직후 모두 기

록하였다. 

애착유형의 분류는 개별 아동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이

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분류기준인 Resnick (1993) 

코딩 지침은 6세용으로 Kaplan에 의해 개발된 것과 성인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의 평가 절차에 기반하고 있

다. Resnick 척도는 11-14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분

석을 통해 연구대상 연령인 만 5-9세의 아동들에게도 이 코딩

기준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Resnick (1993)의 코딩 지

침에 따라 각 아동의 응답을 9개의 하위척도에 1-9점으로 점

수화하였다. 이 때 6개 분리 상황 각각의 응답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경미한 분리에서 심각한 분리로 넘어갈 때의 정서

적 반응 변화, 아동의 면접 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점

수를 산출하였다. 9개 하위 척도는 Table 2와 같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 뒤, 정서적 개방성, 발화

일관성, 불안(낙관론/비관론), 문제해결력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하였다. 안정

애착은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6점 이상, 발화일관성 척도에

서 6점 이상, 불안(낙관론/비관론) 척도에서 7점 이상 배점되

어야 하며, 문제해결력에서 일부 6점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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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될 수 있으나 7점 이상의 해결책이 우세한 경우 분류될 수 

있다. 불안정애착은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성, 불안(낙관론/

비관론) 척도에서 모두 5점 이하로 배점되어야 하며, 문제해

결력에서 일부 7점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으나 6

점 이하의 해결책이 우세한 경우 분류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다시 10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애착은 하위척도별 점수 

분포에 따라 5개의 하위 유형(F1, F2, F3, F4, F5)으로 분류되

었다. 회피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1 혹은 F2

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4 혹은 F5로 

분류하였다. 회피적 애착이나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안정애착 아동은 F3으로 분류하였다. 

불안정애착은 회피적 애착(DS)과 양가적 애착(E)으로 분류

하였다. 회피적 애착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

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DS1, DS2, DS3 중 하나로 분류하

였다. 양가적 애착 아동은 자기 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E1 또는 E2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점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한 40명의 애착유형 분류는 1인의 아

동학 박사와 1인의 유아교육전공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각 평

가자는 아동의 응답을 먼저 9개의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2인

의 평가자가 산출한 척도별 점수의 상관계수(r)는 정서적 개방

성 .73,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81, 자기비난 .83, 저항/억제 .86, 

압도된 분노 .89, 감정의 전가 .86, 불안(낙관론/비관론) .82, 발

화일관성 .85, 문제해결력 .84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1차 애착유형 분류에서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유형

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어느 한명을 통해 안정애착으로 분류

Table 1
Picture Script of SAT

Picture Script

Introduction I am going to show you some pictures and ask some questions. There are no right answers, so you cannot be right or 
wrong. Please look at the pictures and tell me your thoughts or feelings plainly. Do you see a child from the back? 
He (or she) is of your age and a main character of the picture.

1 First day 
  at school

This child moves to another school because he (or she) moved to a new place. (If the interviewee is a preschooler, 
tell him (or her) “This child starts to a kindergarten.”)

His (or her) mother is leaving after taking the child to the classroom.
The child parts from his (or her) mother and greet to a new teacher and new classmates for the first time.

2 Park The child and his (her) parents are in the park.
His (her) mother tells the child to run off and play alone for awhile because she wants some time to talk something 

with father. 
The child is seeing his (her) parents talking apart.

3 Dinner The child was home with his (her) parents.
His (her) mother tells the child to stay home alone while his (her) parents eating out for dinner.
The child is seeing his (her) parents leaving to eat out.

4 Tour The child was home with his (her) parents.
His (her) mother tells, giving a gift, the child that his (her) parents are going to take a trip for a month.
The child is given the gift before his (her) parents are leaving for the trip.

5 Ambulance The child was home with his (her) mother.
His (her) mother suddenly happens to be sick and is about to be taken to the hospital by a ambulance.
The child is seeing her mother being gotten in the ambulance.

6 Grandmother’s   
  house

The child came with his (her) mother to his (her) grandmother’s house.
His (her) mother tells the child that the child should live with grandmother from now on.
The child, together with grandmother, is seeing his (her) mother leaving by bus.

Note. 1, 2, 3 = Mild separation; 4, 5, 6 = Severe separation. Table 1 was cited from An fMRI study of children’s neur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ttachment security, by Choi, E. J. (2014). An fMRI study of children’s neur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ttachment 
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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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동은 중 80%에 해당하는 11명이 일치하였다. 2차 애착유

형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아동에 대

해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하위 항목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확

인하고, 나머지 척도들에서 문제되는 점수가 없는지를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쳐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아동에 대한 연구자간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하

위유형별 분류를 통해 82%에 해당하는 29명이 일치하였다. 3

차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2차 하위유형별 분류에서 평가가 일

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회피적 애착(DS)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척도인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와, 양가

Table 2
Rating Scales of SAT 

Rating scales
1 Emotional openness and vulnerability
   Rating = 1-3 : indicative of no open or vulnerable feelings(although some may be vague)

Rating = 4-6 : indicate that some open or vulnerable feelings are given but perhaps the justifications are not ade or are not linked to the  
separation or that some feelings are still vague

   Rating = 7-9 : Feelings reveal vulnerability and are connected to the separation in their justification 

2 Dismissing/devaluing of attachment
   Rating = 1-3 : there is no apparent dismissal or devaluing of attachment 
   Rating = 4-6 : there is no explicit dismissal but it is implied in what the child says
   Rating = 7-9 : there is clear verbal evidence of dismissal 

3 Self-blame
   Rating = 1-3 : the child places unfair blame on the self(pictured child) for the situation. 

Rating = 4-6 : the child does not place unfair blame on self, but rather unfairly blames the parents, substitute caregivers or others for 
the separation. 

Rating = 7-9 : the child does not place unfair blame on the self or others and either implies or clearly states that the situation was no 
one’s fault. 

4 Resistance/Withholding
   Rating = 1-3 : there is clear evidence of active resistance to the interview
   Rating = 4-6 : there is some withholding but no clear, active resistance
   Rating = 7-9 : there is no evidence suggesting withholding 

6 Displacement of feeling
   Rating = 1-3 : for feelings that are displaced to persons outside of the separation situation or to objects in the environment 
   Rating = 4-6 : for feelings being directed towards people involved in the separation sitation but who are not the attachment figures
   Rating = 7-9 : for feelings directed towards the attachment figures

7 Anxiety: optimism/pessimism
   Rating = 1-3 : for explicit, clearly verbalized evidence of a pessimistic belief regarding the outcome of the separation 
   Rating = 4-6 : for the less clear, more implied evidence of generally pessimistic or neutral beliefs about the situation 

Rating = 7-9 : for early stated, vervalized evidence of optimistic beliefs about the nature of the separation, that is,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okay”  

8 Coherence of transcript
Rule 1. Quantity : be succinct yet complete. The child is considered coherent if he/she is able to give a feeling that is accurate and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and a justification that adquately captures the reason behind the feeling. 
   Rule 2. Relevance : stay on topic
   Rule 3. Manner : be clear Children who violate this rule will show repeated bits of speech. 
   Rule 4. Quality : be truthful. Children who violate this rule will show contradictions in what they  say for a given picture. 

9 Solution scores
   Rating = 7-9 : constructive solutions
   Rating = 4-6 : no solutions
   Rating = 1-3 : destruc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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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애착(E)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척도인 자기비난, 압도된 분

노 척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척도별 전반적인 

점수 분포와 심각한 분리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발화 특성을 고

려하고, 일부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면접 당시 아동의 발화

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전원에 대해 

연구자간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분리불안 평가에

서 애착유형분류(categorization) 과정별로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10개의 하위 유형에 대한 간략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Resnick, 1993). F유형인 안정애착 아동을 선별하는 중요한 

특성은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유형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여, F1, F2, F3, F4, F5집단으

로 범주화된다. 이 중 F2와 F1으로 분류된 아동은 제한적인 감

정을 나타내거나 애착을 차치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F4와 

Table 3
Disposition of Rating Scores Rating by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ub Scales for SAT 

Main class Sub-class Transcription rating scale

Secure 
attachment

 

Secure 
attachment
(S)

Scales
F1 F2 F3 F4 F5

Scores
Emotional openness & vulnerability 6-9 6-9 7-9 6-9 6-9
Solution scores 7-9 7-9 8-9 7-9 7-9
Coherence of transcript 6-9 6-9 8-9 6-9 6-9
Anxiety (optimism/pessimism) 7-9 7-9 7-9 7-9 7-9
Dismissing/devaluating of attachment 1-3 1-4 1-2 - -

Resistance/withholding 5-9 6-9 8-9 - -

Displacement of feelings 6-8 5-8 7-8 - -

Self-blame - - 8-9 5-8 6-8
Preoccupied anger - - 8-9 6-8 5-8

Insecure 
attachment

Dismissing 
of 
attachment
(DS)

Scales
DS1 DS2 DS3

Scores
Emotional openness & vulnerability 1-5 1-5 1-5
Solution scores 1-6 1-6 1-6
Coherence of transcript 1-5 1-5 1-5
Anxiety (optimism/pessimism) 1-5 1-5 1-5
Dismissing/devaluating of attachment 4-9 7-9 5-9
Resistance/withholding 1-4 5-6 5-6
Displacement of feelings 1-5 1-4 1-5
Self-blame - - -

Preoccupied anger - - -

Preoccupied
(E)

Scales
E1 E2

Scores
Emotional openness & vulnerability 1-4 1-4
Solution scores 1-4 1-4
Coherence of transcript 1-4 1-4
Anxiety (optimism/pessimism) 1-4 1-4
Dismissing/devaluating of attachment - -

Resistance/withholding - -

Displacement of feelings - -

Self-blame 1-5 5-6
Preoccupied anger 5-6 1-4



25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nd Attachment 

F5로 분류된 아동은 부모를 향한 분노나 양가적 감정을 나타

내거나 의존적이고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F1

집단(Some setting aside of attachment)은 애착대상과의 분리

로 인한 슬픔, 외로움을 표현하나 응답이 다소 간결하고 정교

화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 F2집단(Secure but restricted)의 특징

은 면접에 저항하는 증거는 없지만 애착대상이나 관계에 대

한 폄하가 암묵적으로 나타난다. F3집단(Secure/freely valuing 

attachment)은 가장 원형에 가까운 안정애착 유형이다. 이 분

류에 속하는 아동은 모든 질문에 사려 깊게 응답하고 애착대

상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하며 부모가 부당한 분리

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놀라며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나, 분리

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F4집단

(Some preoccupation with attachment figure)은 다소 비조직적인 

발화 양상을 보이고 애착대상에게 의존적이며 매달리는 경향

을 보인다. F5집단(Somewhat resentful/preoccupied)은 다소 비

조직적인 발화 양상을 보이며 애착대상에 대한 압도된 분노가 

관찰된다. 

불안정애착은 회피적 애착인 DS집단과 양가적 애착인 E집

단으로 구분된다. 회피적 애착인 DS집단은 DS1, DS2, DS3로 

범주화되며, 그 중 DS1집단(Dismissing of attachment)은 특히 

강한 저항/억제 성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면접 수행에서 정서

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저항과 회피의 증거가 나타

난다. DS2집단(Devaluing of attachment)은 비임상 집단에서는 

희귀하다.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거부/폄하와 감정의 

전가에서 매우 극단적인 특성을 보인다. DS3집단(Restricted in 

feeling)은 초기에 다소 개방적인 정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내 이러한 감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모순적인 발언을 

하여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

의 발화에는 자신이 분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감추려는 듯 자

기 역량이 강조된 해결책을 말한다. 이 유형의 아동은 정서의 

원인에 대해 말할 때 애착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말을 많이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의미 있는 정서 표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양가적 애착인 E집단은 E1과 E2로 범주화되며, E1집단

(Passive)은 비조직적이고 표식 없는 발화양식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다. 이들은 분리에 대해 부모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분리로 인한 혼란과 걱정, 염려를 강하게 표현한다. 

이들의 응답에는 그림 속 주인공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감각이 만연해 있다. E2집단(Angry/conflicted)은 높

은 수준의 압도된 분노를 보인다. 이 유형의 아동은 분리 상황

을 뛰어 넘는 분노를 말하며, 분노에 대해 말할 때 정서를 조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대처 방법은 

애착대상과의 접근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파괴적 

특성을 지닌다. 즉 아동 스스로 분리를 원한다는 인식이 포함

되어 있다. 또는 불복종이나 부모에 대한 공격성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2) 표현어휘력검사 

아동의 발화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분리불안검

사에 미치는 유아의 표현어휘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동

을 대상으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하위 검사인 표현어휘력검사를 실

시하였다. REVT는 Kim, Hong, 그리고 Kim (2009)이 개발한 검

사로 만 2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대

상자의 어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 

중국출생으로 남한 정착기간이 짧아 한국어 습득과정 중에 있

는 아동 2명이 어휘능력의 발달 지체로 분류되어 최종 분석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대상 아동의 언

어능력은 발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동질적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

인(IRB NO. 1505/001-004)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도구의 적합성과 연구 설계의 타당

성을 검토 후 연구도구와 질문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대전, 대

구 각 지역의 복지관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

아 연구참여자 모집문건을 배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사전 전화 면담을 하였다. 아동의 출생지와 입국 시 연령

을 확인하고 전문상담사 배석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

머니께 구두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

다. 본 면담 시 어머니와 아동에게 연구의 취지와 과정을 설명

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배부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어머니와 자녀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면

담 장소는 아동들이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부방, 교회, 복지관 등

으로 각 기관이 제공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평일 오후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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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에 진행되었다. 어머니 및 아동과의 모든 면담은 연구

자가 전원 직접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

안 다른 공간에서 아동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아동면담이 끝

난 후, 어머니가 응답한 설문지의 내용이 빠진 것이 있는지 잘

못 표기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

동의 분리경험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질문지상 기록하

기 복잡한 경우 어머니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 자리

에서 메모하여 기록하였다. 

아동과의 면담을 위해 사전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10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아동상담사1급, 청소년상담사2

급, 국제자격증 보유)로부터 SAT검사 그림 및 3가지 정서적 

질문에 대한 감식을 받아 적절성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 아

동이 이 연구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아동이 편안한 상태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조사 전

과 후에 놀이를 통한 긴장완화를 돕기 위한 시간을 최대화하

였다. 아동과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된 뒤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사를 배석한 아동의 경우 상담사와의 라포 형성 시간을 

함께 가져 편안한 상태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동면담에서는 녹음기를 사용해 아동의 답변을 녹취하였고 간

혹 그림 속의 인물을 가리키는 등의 비언어적 범주를 사용하

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응, 그림에 있는 친구랑 

같이 놀고 싶구나”라고 언급하여 아동의 비언어적 답변도 녹

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하나센터와 교회의 탈북청소년 공부방에서 수년 

간 교사와 상담 멘토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하나원 내 하

나교회 출석 아동들의 정서활동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하고 있

다. 연구자와 과거에 현장에서 만났던 아동들은 성장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조사를 실시한 아동 

1명을 제외한 연구참여 아동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알지 못하

는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만남으로 연구자가 가질 수 있

는 주관성과 편견을 배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신상정보가 있는 자료의 수집, 

개인적인 면담 등 북한이탈가정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료들이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아동 면담 시 녹음한 파일은 연구자의 연

구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제시

하는 경우 모두 참여자번호를 사용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인 점과 아동

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

를 진행하여 아동에게 북한, 중국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

기와 아동의 상황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아동

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어머니 보고에 의존하였다. 이 연구의 

전체 면담 절차는 Table 4와 같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20.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해당

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유형분석

을 실시하였다. 6가지 분리상황에 대한 애착그림도구(Table 1)

에 대해 세 가지 질문(기분, 이유, 대처방안)을 하고, 이에 대

한 응답을 연구도구에 제시한 Resnick (1993)의 부모분리검사 

9가지 소분류 하위척도(Table 2)에 따라 점수화한 뒤, 그 점수

를 기반으로 애착유형별 점수 분포(Table 3)별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과 애착유형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부모분리자

극에 따른 정서반응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분류된 애착

유형별로 전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아동의 발화예시를 Resnick 

(1993)의 척도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과 어머니의 

분리경험 유무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Interview Procedures

Subjects Method Variable Assessment Time (min)

Children (N = 40) Interview Attachment Separate anxiety test 15-25

Expressive vocabulary   
   ability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10

Mother (N = 40) Questionnaire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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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10가지 애

착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각 유형별 분포는 Table 5와 같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5-9

세 아동 40명 중 안정애착은 11명(27.5%), 불안정애착은 26명

(65%), 미분류 3명(7.5%)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병원 

상황까지 안정애착 점수 분포를 유지하다가 가장 높은 수준

의 분리인 할머니댁 상황에서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

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이 연구의 분류 기

준인 Resnick (1993)의 애착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보통 안정애착의 비율이 60%로 보고되는 것과 비교하

면 북한이탈가정 아동에서 불안정애착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

임을 나타낸다. 미분류된 3명의 아동 중 17번 아동의 경우 연

령에 맞지 않는 애착행동을 보이며 정서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애착유형을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안정애착 중 회피적 성

향이 있는 F2집단은 8명(20.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F1

집단은 2명(5.0%,), F4집단은 1명(2.5%)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F3집단과 분노 성향이 있는 F5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불안정애착을 소분류별로 살

펴보면, 정서가 억제되어 있는 DS3집단에서 12명(30%)이 관

찰되었고 다음으로 면접에 대한 외현적 거부감을 표현한 DS1

집단이 9명(22.5%), 저항애착 중 비난이 높게 나타나는 E1집

단이 3명(7.5%), 억제되지 않은 분노가 나타나는 E2집단이 2

명(7.5%)이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 분포에서 불안정애착 유형

에서는 회피형 애착인 DS유형이 5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안정애착 유형 중 회피적 성향이 있는 

F2유형이 20.0%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F2유형의 특징은 

안정애착 유형에 해당되어 정서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애착

에 대한 거부/폄하가 약간 나타나거나 애착대상이 아닌 대상

에게 감정을 전가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결국 안정애착 중 F2

유형과 불안정애착 중 DS유형의 합이 72.5%에 달하여 북한이

탈가정 아동들에게서 분노와 자기비난적 성향보다 회피적 성

향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아동들

의 반응에서 회피적 성향의 전형적 특징인 자기역량 강조, 애

Table 5
Distribution for Attachment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Variable Subcategory N  (%)

Sub total 

N (%)

Total 

N (%)
Secure 

attachment

Secure

(S)

F1    2	 (5.0)   11  (27.5) 11   (27.5)
F2    8	 (20.0)
F3    -	 -
F4    1	 (2.5)
F5    -	 -

Insecure 

attachment

Dismissing

(DS)

DS1    9	 (22.5)   21  (52.5) 26   (65.0)
DS2    -	 -
DS3  12	 (30.0)

Preoccupied

(E)

E1    3	 (7.5)     5  (12.5)
E2    2	 (5.0)

Unclassified     3	 (7.5)          3    (7.5)                           3     (7.5)

Total  40  (100.0)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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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폄하, 감정의 전가의 양상이 많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따른 정서반응 특성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은 구체적으로 발화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한 안정애착(F), 회피적 

애착(DS), 양가적 애착(E) 유형별 부모분리자극에 따른 정서

반응 특성은 다음과 같다. Resnick (1993) 코딩은 발화 일관성 

척도에서 응답의 질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주 문장

을 끝맺지 못하거나 이전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문

장으로 넘어가버리고 발화 중간에 포즈(pause)가 길어지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 응답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므

로 아동들의 녹음 파일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응답 특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도록 필사하였으며 정서반응 예시에

서 원문 그대로 제시하였다.  

(1) 안정애착 유형(F집단)

안정애착 아동은 감정의 정당화 과정에서 몇 가지 구체적 정

서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불안정애착 아동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해 친밀감과 따뜻함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의 결과에 대해 낙관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정서적 개방성 : 안정애착 아동을 선별하는 중요한 특성은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비록 나타나는 정서가 부정적일지라도 그러하다. 이 아이들

은 분리에 대한 그림 속 아동의 정서에 대해서 자기 기만적 태

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즉, 안정적인 아동은 그림 속 아동이 

“엄마를 만날 수 없어서(감정의 정당화) 속상하다(감정의 개

방적 표현)” 거나 “엄마랑 떨어졌으니까(감정의 정당화) 슬프

고 떨리고 무서웠다(감정의 개방적 표현)”고 반응하였다.  

• 34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기분] “엄마랑 헤어지

면, 몇 년 동안 헤어지면 엄마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

상할 것 같아요.”

• 12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기분] “슬펐어요. 슬프

고, 슬프고 떨리고 무서웠어요.(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한번

도 안 떨어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졌으니까.” 

② 문제해결력: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은 전형적으로 사람 중심적이었다. 또는 부모와의 이별을 막

고 다시 접촉을 되찾으려는 시도인 “엄마 따라 갈 것 같아요”, 

“엄마한테 꼭 데려다 달라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기다려

요” 등으로 나타났다. 

• 27번 아동의 병원 상황(6세): [대처방법] “집에서, 엄마한

테 전화도 하고, 엄마도 기달려요.” 

• 25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대처방법] “나도 따라 갈려

고 엄마한테 말해요.”

• 1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6세): [대처방법] “할머니 집에

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엄마한테 꼭 데려다 달라고...” 

③ 발화일관성: 아동이 제시한 감정의 정당화는 그들의 응답

에서 나타나는 다른 부분들과 모순되지 않았다. “걱정하는 마

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간호”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슬프

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였다.  

• 18번 아동의 병원 상황(5세): [기분] “걱정하는 마음...” [대

처방법] “엄마를 간호할 것 같아요.”

• 24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기분] “슬플 것 같아

요...엄마랑 떨어져 사니까.” [대처방법] “어...가기 싫다고, 말

할 것 같아요.”

④ 불안(낙관론/비관론): 분리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낙관론적 

태도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엄마와 

근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은 분리

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아빠가 한 달 보다 더 늦게 왔

는데”도 분리의 결과는 부정적이지 않고 “따라가고 싶은” 바

람으로 나타났다. 

• 24번 아동의 병원 상황(8세) : [대처방법] “병원에 가서 기

다리, 치료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애요“

• 27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 [대처방법] “우리 아빠도 언

제 미국에 가가지고 한 달 보다 더 늦게 왔는데 장난감도 사왔

어요. 좋았어요. 저도 따라 가고 싶어요.”

(2) 불안정애착 유형(DS집단)

불안정애착 유형 중 회피적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DS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서 표현을 구별해낼 수 없고, 

특히 분리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일수록 정서 구별이 어렵다. 

이들은 면담과 관련 없는 주제를 가져와 방해하거나, 면담 과

정의 주변적인 환경의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면접을 방해하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녹음기를 가리키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

는지 묻는 등). 또한 이들은 그림 속에서 구체적인 정서를 유

추해내기보다 그림의 표면적 내용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어

떠한 정서를 말하더라도 이 정서를 유발한 대상과 정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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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없었다. 저항/억제, 거부/평가절하, 감정의 전가, 이 세 

개의 점수 척도는 DS범주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이다. 

① 정서적개방성: 아동은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정

서를 나타내는표현 대신, “가지말란 마음”, “안 좋아요”와 같

은 애매모호한 정서를 표현하거나 면접자의 추가질문에도 

“모르겠어요”라며 구체적인 정서를 언급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는 정서적 개방성이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 8번  아동의  병원  상황(8세) :  [기분]  “엄마가  아프

면 ... 어 ............. 아프면 .... 쓰음 .. 아프면 ..... 뭐 ...... 쓰음 ..... 큼 ..

.......................... 엄마가 아프면 .... 음 .... 아, 모르겠지?” (촉진) “모

르겠어요.”

• 32번 아동의 할머니댁(5세): [기분] “어....몰라요.”(촉진) 

“안 좋아요.”

• 23번 아동의 할머니댁(6세):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요 ...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지 말란 마음이 들어요.(촉

진) .... 모르겠어요.”

② 문제해결력: 부모와의 분리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아동의 

해결책은 명백하게 수동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고 하거나, “할 수 없이 할머니네 한테 따라 산다”

고 하여 분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가지고 있

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는 아동은 밤에 혼자 자고 밥도 혼자 해 

먹는다고 하여 연령에 걸맞지 않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자기 

역량이 강조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8번 아동의 여행(8세): [대처방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 7번 아동의 할머니댁(6세): [대처방안] “할 수 없이 할머

니 .... 할머니네 한테 따라 살아.”

• 9번 아동의 여행(7세): [대처방안] “씁 .... 음 .... 밤이 되면 

혼, 혼자 자, 고, 밥도 혼자 해, 해 먹어요.” 

• 29번 아동의 할머니댁(7세): [대처방안] “ ......... 밥만 먹고 

죽, 죽만 먹고, 바로 자요.”

③ 발화일관성: 아동의 응답은 전반적인 조직화와 ‘내적 일관

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무서울 것” 같다가 다시 “보통일 

것”이라고 하고 이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혼재된 반응이 나

타나기도 하였다. 혹은 엄마가 아파서 “맘이 상한데” 무엇을 

할지에 대한 대답은 “심심해서 놀이터를 간다.”고 하여 발화

에 있어 비일관성을 보였다. 이런 응답들은 자신이 말하는 내

용 안에 모순이 있고 논리적이지 않아 ‘진실성’의 측면에서 낮

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발화에서 잘못된 시작, 길어진 휴지기, 

더듬기가 나타나며 이러한 발화상의 문제는 주로 높은 분리 

스트레스를 묘사하는 그림에 대해 응답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였다. 

• 11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8세): [기분] “쫌 ... 무서울 것 

같아요.(중략) 기분요? 음, 그냥 보통이요. 음, 좋을 것 같애요. 

큼,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20번 아동의 병원 상황(5세): [기분] “맘이 상할 것 같애요. 

엄마가 아파서” [대처방법] “심심해서 바깥 놀이터 갈 거 같아

요.”

• 2번 아동의 병원 상황(8세): [기분] “기분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이유] “엄마가 .... 돌아가시면 슬 ...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 없는지 모라 ... 모르니까요 ... ”[대처방법] “집

에 ...... 서 .... 해야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④ 불안(낙관론/비관론): 아동은 분리에 뒤따라 “우울증이 생

기거나 병에 걸린다.”고 하거나, “배가 굶고 죽게 생겼다.”거나 

“엄마가 죽어요”라고 하여 분리에 뒤따르는 파멸이나 참사를 

표현하여 분리의 결과에 대해 비관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 13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대처방법] “이제? 

음 ... 우울증이 생기거나 병 걸릴 것 같아요.”

• 4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기분] “별로 .. 그냥 ... 아니

에요.” [이유] “할머니는 절 ... 이렇게 욕하거든요. 흑, 흑 때렸

는데 ... 할머니는 때렸, 때리지 않았다고 ... 거짓말을 하거든

요 .... (중략) .... 배가 굶고 죽게 생겼거든요.”

• 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7세): [이유] “씁 ... 아 ... 밤에는 

슬프고 아침엔 좋다는 병이 걸렸겠죠. 밤에 또 울고 아침엔 좋

을 꺼에요(아침에 왜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아, 그 때는 엄마 

생각을 까먹었어요.” [대처방법] “할머니한테서 살아야 되요. 

엄마는, 엄마는 저 없으면 못 잔다고 해서 계, 맨날 못자요. 그

래서 엄마가 죽어요.” 

⑤ 거부/폄하: 거부/폄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그림 

속 아동이 분리에 의해 별로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

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암시한다. 어떤 아동은 그림 속 아

동이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집에서 혼자 

자고 숙제도 하고 학교도 간다고 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냥 확 가버

릴 것 같애요.”처럼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내포하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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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23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대처방안] “선물을 받

고 .... 그래도 집에서 혼자 자기... 도 ... 킁....두려움을 이겨내

고 ......... 킁.... 숙제도 하고, 혼자....학교도 갈 것 같애요.”

• 28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대처방법] “어 ... 짜증나

서 그냥 뽀뽀만 해주고 안기고 그냥 확 가버릴 것 같애요. 뻔뻔

스럽게 어 .. 어 .. 엄마가 이제 못 볼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⑥ 저항/억제: 이 척도의 핵심은 아동이 SAT그림에 대해 말하

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 전략으로서 저항이나 회피를 어

느 정도로 명백히 사용하는지이다. 저항/억제에서 비교적 높

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정교화된 응답 대신 매우 간결하고 띄

엄띄엄 답하거나 “쓰읍 ..... 음 ....... 그 .... 모르겠어요(촉진) 그

냥 .... 그냥.... 모르겠어요.”와 같이 희미한 응답을 하였다. 또한 

“저는 그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거나 “저, 그런 거

부터 몰라요”라고 말해 적극적인 저항이 명백히 나타났다.

• 8번 아동의 여행 상황(8세): [기분] “쓰읍 ..... 음 ....... 그 .... 모

르겠어요(촉진) 그냥 ....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 32번 아동의 병원 상황(5세): [기분] “속상한 기분이요. [이

유]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가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그런 거부터 몰라요.”

⑦ 감정의 전가: 이 척도에서는 정서가 향하고 있는 대상에 대

한 것이다. 안정적으로 애착한 아동은 항상 또는 대부분 자신

이 분리와 관련하여 상상한 감정을 정당화할 때 부모를 언급한

다. 그러나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아동은 감정의 전가 척도에서 

감정을 유발한 요인을 애착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즉 부모 분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정당화가 시골이나 

학교와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거나 양파, 배

추, 마늘과 같은 분리 상황의 무생물적 요소들에 향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향은 DS집단의 전형적 특징으로 구분된다.  

• 8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기분] “슬플...것 같(말

끝 뭉게짐)” [이유]  “........ 걔 학교는 못갈 것 같은데요. 음... 학

교 ........... 여기가, 여기가 시골일 수 있으니.....”

• 7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7세): [기분] “슬픈 마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 쓰읍 ... 슬픈 마음..” [이유]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집에서 양파, 배추, 마늘을 먹으니까.”

(3) 불안정애착 유형(E집단)

불안정애착 유형 중 양가적 애착인 E범주에 해당되는 아동들

은 전형적으로 높은 불안을 보이며 애착 시스템이 고조되거나 

애착대상과의 관계로부터 압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려움

과 불안정감이 확대되고, 그림 속 분리 상황을 뛰어넘는 고통

스런 상황으로 인지하여 반응하기도 하였다. 

① 정서적 개방성

정서적 개방성에서 DS집단의 아동이 정서에 대해 말할 때 저

항하고 억제 성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E집단의 아동은 스트레

스와 비조직화의 문제로 정서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기분에 대

해서 물었으나 “왜 또 나가냐”라고 하여 경미한 분리에서도 분

노를 표현하고 촉진하는 질문에도 “떨릴 것 같다”, “이상한 기

분”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간접적인 정서적 반응이 나타났다. 

• 19번 아동의 저녁식사(6세): [기분] “왜 계속 또 나가요?(따

지듯이) (촉진) 떨릴 것 같아요”

• 36번 아동의 여행상황(7세): [기분] “아니, 왜 저만 놔두고 

가지? 왜 ... 같이 가고 싶은데? (촉진)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요.”

② 문제해결력

이 집단은 어떤 유형보다 해결책에 있어 파괴적이고 모순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파괴적 해결책의 대다수는 부모를 향하는 

파괴적 행동일 수 있다. 분리에 대한 대처방법은 “엄마를 버스

에 깔리게 하는” 것과 같이 부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키거

나, 애착대상을 향한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성향은 경미한 분리인 [저녁식사] 상황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 1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6세): [대처방법] “저는 엄마

랑 같이 살겠다고 엄마를 막 밀어서 엄마를 거기, 거기 버스에, 

엄마를 깔리게 하면 되잖아요.”

• 19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6세): [대처방법] “엄마 아빠

가 계속, 엄마랑 아빠랑 단 둘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싫어서 

엇, 다른 엄마랑 아빠 만날 것 같아요.”

• 26번 아동의 여행 상황(7세): [대처방법] “근데 밥도 못 먹

고...죽 먹을 것 같애요. 그 악몽이 생각날 것 같아요. (무슨 악

몽이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 가지고 막 자기 죽는 악몽.”

③ 발화일관성

이 집단에 속한 아동의 응답은 애매모호하며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방황하고 배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엄마가 병

원에 입원하셔서 슬프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거나, 엄

마가 없어서 슬프지만 혼자 밥 해 먹는 게 기뻤다고 하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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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안에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 37번 아동의 병원 상황(6세): [기분] “엄청 슬퍼요. [이유] 

엄마가 없으면 아빠는 띵뚱거리고 놀고 술먹고 나와 가지고 

쓰읍 .... 그러고 ..... 자꾸 그러니깐. (촉진) 왜냐하면 엄마가 .... 저

번에도 엄마도 입원하셨거든요 .. 쓰음 .... 그런데 엄마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화만 내고 소리 지르고 ...”

• 36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7세): [기분] “음 ... 좀 나빴긴 

한데 그냥 저 혼자 밥, 만 ..... 저 혼자 밥 해 먹는 게 기뻤어요.”

④ 불안(낙관론/비관론)

아동은 분리에 뒤따르는 파멸적이며 재앙적 결과에 대한 예측

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굶어 죽을 것 같다”거나 “자기가 죽

을 것 같다”, “엄마가 뉴스에 가, 나와 가지고 죽은 시체가 엄

마여서 슬플 것 같다”고 했다.

• 36번 아동의 병원 상황(7세): [대처방안] “엄마가 자기를 

낳아줬지만, 낳아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 26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7세): [대처방안] “엄마 뉴스에 

가, 나와 가지고 죽은 시체가 엄마여서 슬플 것 같애요. 아마.”  

⑤ 자기비난

아동은 분리에 대한 비난을 자기에게 돌렸다. 구급차 상황에

서 아동의 대처방안은 “엄마 대신 제가 죽겠다고 무릎 꿇 것 

같아요.”와 같이 무언가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책임감을 표현

하여 분리와 그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으로 나타났다.  

• 36번 아동의 병원 상황(7세): [대처방안] “아니면 심장 수

술 해야 하냐, 난 엄마가 죽기 싫어, 그냥 내가 대신 죽을래”

• 26번 아동의 병원 상황(7세): [대처방안] “엄마가 이러이 

이렇게 돌아갈 까봐 걱정돼요.[대처방법] 어 .......... 이제 잘 살

아야 되겠다고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⑥ 압도된 분노

이 유형의 아동은 분리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제한할 수 

없었다. 또한 분노와 관련된 응답의 대부분이 실제 상황의 경

지를 뛰어넘어 어머니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 1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6세): “(그림보자마자) 이 그

림은 뭐에요? (설명) 왜요? 아빠랑만 있고 싶어서요? 그러면 

왜! 아이를 낳았어요? 잘 챙기지도 않는데(화난 목소리로) 엄, 

이제 못 참을 것 같애요.”

• 19번 아동의 병원 상황(6세): [기분] “아니요 .... 화나는 건 

아니에요. 화나는 건 아니라 ... 어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 및 사회인구
학적 변인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 및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χ2검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6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어머니 연령

은 평균 39.16으로 나타나 4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동거 

가족수는 5명 이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해당가족

은 자녀가 모두 3명 이상으로 다자녀가정이었다. 북한이탈주

민 실태조사(Korean Hana Foundation, 2014)에 따르면 북한이

탈주민의 월 평균 소득은 147.1만원으로 나타나 월 가구 소득

을 1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안정애착 유형은 

2명(12.5%), 불안정애착 유형은 14명(87.5%)로 나타났으며, 

분리경험이 없는 경우 안정애착 유형은 9명(42.9%), 불안정애

착 유형은 11명(57.1%)로 나타나 분리경험의 여부에 따라 애

착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4.00, df = 1, p < 

.05). 동거가족 수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는 4명 이하인 경우 안

정애착 유형이 7명(21.9%), 불안정애착 유형이 25명(78.1%)

이며 5명 이상인 경우 안정애착 유형이 4명(80.0%), 불안정애

착 유형이 1명(20.0%)로 나타나 동거가족 수에 따라 애착유형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6.99, df = 1, p < .05). 

어머니 남한 학력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는 전문대 이하인 

경우 안정애착 유형이 6명(19.4%), 불안정애착 유형이 25명

(80.6%)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안정애착 유

형이 5명(83.3%), 불안정애착 유형이 1명(16.7%)로 나타나 남

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χ2     = 9.85, df = 1, p < .01). 한편 아동의 성별, 아동출생지, 어

머니와 동거여부, 월가구 소득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건강한 정서적·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인 애착에 주목하여, 이들의 부모애착 양상을 

살펴보고 아동의 분리경험과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부모애착 

유형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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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Attachment Classification by Separation Experiences and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N = 37)

  

  
Variable

 

 
Sub-variables

Attachment classification

χ2

Secure attachment
(n = 11) 
N (%)

Insecure attachment
(n = 26) 
N (%)

Age 5-7 year 6 (27.3) 16 (72.7)   .16
(df = 1)8-9 year 5 (33.3) 10 (66.7)

Sex Boys 3 (17.6) 14 (82.3) 2.20
(df = 1)

Girls 8 (40.0) 12 (60.0)

Birth place South Korea 9 (36.0) 16 (64.0) 1.45
(df = 1)Others 2 (16.7) 10 (83.3)

Habitation w/mother Cohabitation 10 (34.5) 19 (65.5) 1.45
(df = 1) Non-cohabitation 1 (12.5)   7 (87.5)

No. of separation 
  experiences

Once and more 2 (12.5) 14 (87.5)  4.00*
(df = 1)

None 9 (42.9) 12 (57.1)

Mothers’ age 40 years or below 4 (18.2) 18 (81.8)  3.46+

(df = 1)40 years higher 7 (46.7)   8 (53.3)

No. of family living 
  together

1-4 7 (21.9) 25 (78.1)  6.99*
(df = 1)5 and more 4 (80.0)   1 (20.0)

Sum of monthly 
  household income

₩150 ten thousand less 9 (34.6) 17 (65.4)   .10
(df = 1) 

₩150 ten thousand and  more 2 (18.2)   9 (81.8)

Mothers’ education in 
  South Korea

Junior College and below 6 (19.4) 25 (80.6) 9.85**
(df = 1)

University and higher 5 (83.3)   1 (16.7)

Mothers’ marital status Cohabitation 8 (36.4) 14 (63.6) 1.14
(df = 1) Separated/divorced 3 (20.0) 12 (80.0)

+p <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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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 중 불안정애착 성향

이 높다. 참여 아동의 65% 이상의 아동이 불안정 애착 유형으

로 분류된 이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이 어머니와

의 애착관계에 어려움을 가지며 이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발

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

적인 증거이다. 

특히 아동의 회피적 애착 성향이 높다. 애착은 문화를 초

월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밝혀졌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에

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정애착의 유형에서는 문

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 북부에서는 회피애착이 많았고

(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 일

본에서는 저항애착과 혼란애착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Miyake, Chen, & Campos, 1985). 독일의 경우 아동의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

을 미쳐, 그로인해 회피애착이 높다고 보았다(Grossmann et al., 

1985).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경우 회피애착은 다양한 원인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북한이탈어머니가 성장했던 북한 사

회체제와 가치관인 집단주의와 가부장주의에 부합되는 양육

덕목이 자립과 순종으로서 이에 기반을 둔 양육을 중요시한다

(Yi et al., 1999)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순종과 자

립이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회피적 

성향의 애착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 자기역량이 강조

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북아동

은 감당하기 힘든 탈북과정 중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 강인

함을 익히게 된다. 난민 아동들이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아이다움을 일찍 잃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조숙함을 갖는다

(Jeon, 2000).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중혼으

로 복잡한 가족구조 속에서 아동기를 보내면서 고민이나 외로

움을 혼자 삭히거나 스스로 이겨내려고도 하였다(Kim, Kwon, 

Lee, & Lee, 2014).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지

나치게 어른스럽고 자기역량이 강조되는 경향은 유아들이 탈

북과정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트

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시킨 기제라 할 수 있다(Lee, 

2003; Yi et al., 2007). 이들이 지나치게 자기 역량을 강조하므

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부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어머니

의 개입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회피적 성향은 북한, 중국 그리

고 남한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어머니와의 분리경험과 관련된

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분리된 경험은 아동에게 심리적 상

해를 준다. Bowlby는 어머니와 유아가 장기적으로 분리되게 

될 경우 어머니와 분리된 유아들에게서 계속 울면서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는 초기 저항단계를 지나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절망단계를 지나면 냉담단계에 이른다고 함으로써 아동의 좌

절상태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탈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위

기의 상황과 어려움들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

을 방해한다. 장기간에 걸친 분리를 경험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의존 가용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각인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은 

타인을 불신하며 대인관계로부터 철회하는 회피적 성향이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피적 성향이 아동의 사회정서 

및 대인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감소시

키는 회복의 기회와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와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안정애착 비율이 높

다. 어머니와 분리경험이 없는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안전기

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북한이탈 가

정 아동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동거가족 수

이다. 동거가족 수가 많은 경우 안정애착 비율이 높았다. 가족 

수가 많다는 사실은 아동을 돌볼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부연하면 어머니의 대체 역할을 할 가족원이 다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확대 가족 구

성원들의 지지적 연결망을 포함하는 문화에서 나타나기도 한

다. 

이는 확대 가족에서 한 명의 가족구성원이 느낄 수 있는 다

양한 ‘정서적 알들(Emotional eggs)’이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들

인 ‘정서적 바구니(emotional baskets)’ 안에 더 넓게 흩어져 담

길 수 있는 것으로 비유된다. 즉 다수의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때,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아동의 발

달에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uårez-

Orozco et al., 2002). 가족은 애정과 돌봄의 근원으로서 북한이

탈가정 아동이 어려서 경험한 가족과의 상호 신뢰와 돌봄 경

험이 안정애착의 근원지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머니와 분리 된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재결합한 후 아동이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어려워진 관계를 극복하고 재정립해 

나가는 동안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받는 지지적 역할도 예측

해 볼 수 있다. 

탈북 어머니가 남한에서 학력이 높으면 그만큼 경제적 사

회적 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경제적 여유와 심리

적 자신감과 안정감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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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어머니의 남한 학력이 높은 경우 탈북 아동의 안정

애착 비율이 높은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남

한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육아와 학업의 병행, 남북한의 

학업격차와 외국어 사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4년

제 대학을 다녔던 어머니들의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조직망

과 지지, 자존감 향상으로 연결되며 이는 아동과의 안정애착

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 수

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안정된 애착 점수를 보인다(Cho, 2005)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아동의 분리연령, 분리기간, 대리양육자, 시설보호여

부 등 분리상황의 다양한 변인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선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사회적 배경

과 삶의 방식이 매우 다양해짐으로 인해 분리의 양상 역시 일

관되지 않은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애

착유형에 대한 다른 분리경험 관련 변인들에 의한 보호요인 

효과가 미미하거나 혹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에서 무엇보다 분리경험의 유무 자체가 갖는 중요

성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출생지, 현재 어

머니와의 동거여부, 가족의 소득, 어머니의 현재 결혼 상태, 아

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의 차이를 없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에 대한 면담방식의 자기 보고를 통해 애착양상을 살펴보

고, 그러한 애착이 어머니와의 분리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보고 내용에 기반을 둔 애착유형 분류에서 불안정애착 비

율이 높게 밝혀져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모자관계를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려움

에 처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아동 및 부모를 지

원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 경험에 초점을 두어 모-자

녀 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개입 프로그램들은 주로 북

한 사회에서 남한 사회로의 이주에 따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사

회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

응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이민하여 적응하는 일반적인 문화적

응이론에 기반을 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특수한 경험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북한이탈가정 아동

의 경우 분리 경험의 특수성으로 유발된 애착의 부재 및 불안

정애착의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어머니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탈북과정에서 수년 동안 자

녀와 분리되어 지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

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면

서 느끼는 어색함을 없애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어머니라

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추천에 의해 선정된 표본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성급한 일반화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남한출생이 다수를 차

지하는 유아동기의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아동

들의 출신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유로 충분한 사례수의 아동들

을 표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 하

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어머니와 애착을 형성하는 결

정적 시기에 어머니가 경험했던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이 있다

면, 자녀양육을 하면서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

아기에 아동이 경험했던 양육의 질과 함께 현재의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어머니의 원 부모 애착, 어머니의 우울

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의 요인과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의 분리경험과 어머

니의 남한학력 등의 변수와 안정애착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아동의 심리적 탄력 회복성

과 유전적 요인인 기질 등 안정애착에 영향을 준 보호요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

수를 통해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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